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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절 및 

전(全)교인 가족연합예배 

‘매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람이 저보다 

의롭다 a씹을 받고 집에 LH려?l선=니라” 

(놀 18:14) 

오늘은 2002년도 ‘추수감사절’ 이 며 

전(全)교인 ‘가족연합예배’ 주일이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 

녀가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용서와 의롭 

다함을 받으며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3 구약 안에서 이밍엔을위히·여 하나넘께서 사용하신 개인들 
@ 나아만 장군의 사건이 주는 선교적인 암시 

열왕기하 5장 1절rv19절 사이에 기록된 ‘나아만’ 장군에 대한 기사는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갚은 뜻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름조차 기록되 
어 있지 않는 한 젊은 유대인 여종이 ‘아람’ 왕의 군매장관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선교적 암시를 
뚜렷하게밝히고있다 

나아만 장군에게 주어진 ‘아람의 ‘군대장관’ 이라는 호징은(왕하 5:1) ‘군대장관 비골’ (장 21:22), 
‘하솔의 군장 시스라 (삼상 12:9)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 ‘요압’ 에게 쓰여졌던 용어로써， 군대에 
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지를 가리커는 말이다 여기에 한층 더하여서 그에게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명성까지 붙어있으며 왕에게까지 사회적으로 더 바랄 것이 없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왕에게까지 인정받는 자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랄만한 일은 “여호와께서 전(前)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는 

말씀이다(왕하 5:1) 이를 기록한 히브리인은 비록 신학적으로는 정확한 말을 쓰고 있지만， 정치적 
으로는 분명히 달갑지 않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진실로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 

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빙인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실 수 있단 
말인가?"하고 스스로 묻게 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보 

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실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심을 깨달을 수 

‘ 있다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여 더 바랄 것이 없도록 만족한 상태에 있는 듯한 나아만! 그 

는 ‘문둥병 환자 였다 고대 사회에서 문둥병은 피부와 관계된 병이기 때문에 ‘나아만’ 에게는 매 
우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면서 잡아왔던 나아만 

부인의 수종을 들던 ‘작은 계집아이’ 개옹히 5:2) ‘나아만’ 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 그의 여주인에게 여호오f털를 증거하였다태(옹옹h하 5:‘:3 
우리는 이 작은 여자아이의 이름을 모른다 또한 어떻게 이 아이가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자아이의 말에는 분명하게 ‘선지자가 섬 
기는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 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더 
군다나 그녀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 
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나아만’ 같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선지자 

께로 가야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아만’ 은 이 여자의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왕 앞에 모두 고하였다 비록 왕이지 

만 ‘나아만’ 개인에게 닥쳐온 지극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없었던 왕은 그에게 이스라 
엘에 다녀올 것을 기꺼이 허락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천장을 써주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 
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왕하 5:6)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계속적인 침략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추 
천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대왕하 57). 이처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 ‘이 
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펀지를 일고 절망한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왕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종으로 집며서 멀리 끌려간 가련 

한 계집종과 문둥병에 걸려 있는 이방인 군대장관， 그리고 이방인의 왕까지도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다는 엄정난 사실을 깨닫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어디로 관심을 돌려야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원칙적으로 생각하자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웃 나라를 항하여 정치적인 계략을 찾기 전에 그들 가운데 힐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 
지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슬프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처럼 나약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 
다 
선지자 ‘엘리사’ 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 

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옹「하 5:8)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사에게 무엇이 왕을 심히 당황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에게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시를 받은 ‘나아만’은 Áfof2.IO삐 있는 선지자의 집을 짖댔고， 그 선지자가 자기를 반가이 
맞이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엘리사 의 사환으로부터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명 
령을 받게 되었고(왕하 5:1이， 그로 인하여 심한 경멸을 느꼈다， 바로 이 때에 ‘나아만’ 의 종들은 
단순한 이유로 권면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먼 행치 아 
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힘이리이까(왕하 5:13) 
크고 존귀한 아람의 군대장관 l나아만’ 은 요단강에 가서 자신의 몸을 담그기 시작했다， 한번만 

이 아니라 일곱 번을 담갔던 것이다 ‘나아만’ 은 매번 강물에 몸을 담글 때마다 자기와 같이 훌륭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의 효과와 타당성을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시한대로 일곱 번 몸을 담갔고 그 결과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대왕하 5:14) ‘나아만’ 은 오직 여호와만이 이 땅위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대왕하 5:17, 행 4:12, 요 17:3) 
그렇다면 군대장관 ‘나아만’ 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곧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 

겠다는 약속도 전하여졌을까? 또한 아람나라에 집펙갔던 이스라엘의 계집종은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항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였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우리는 ‘나아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아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 

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왕하 5:11)‘ 여호와 즉 ‘야훼’ 는 특별히 하 
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영칭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곧 멜로힘’ 으 
로 부르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나아만’ 은 하나님을 ‘야훼’ 로 부르고 있다 
또한 ‘나아만’ 이 17절에서 여호와께만 번제를 드리기로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떤 요인 

들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해 준 것일까? 또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에게 자신이 ‘아람’ 왕과 할께 이방신당에 들어가야 될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깨왕하 5:18)?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의기양양했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서 자기를 가리쳐 ’당신의 종’ 이라고 여러 번 표현한 것을 볼 때에 그가 겸손해졌다는 사실 

이대왕하 5:15)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던 ‘엄정난 선물들’ 
을 받아달라고 요정하였을 때 ‘엘리사 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것은 ‘나아만’ 이 병 고칩을 받 
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지불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나아만 은 ‘엘리사1 선지자를 항하여 세 가지 사항을 요정하였다 첫 번째는， 노새 두 

마리에 실을만한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는 것이다 비록 이것은 당시 고대 동방에서 널리 행해지 
고 있는 미신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지만， 나아만은 본국에 돌아가서 여호오f를 경배할 때에 좋은 
땅에서 예배하고자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 

여 흙을 요정하는 것이다 이 사항 역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땀에서만 경배를 받으신다는 전 
제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그런 연고로 ‘나아만’ 은 ‘엘리사 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왕하 5:15)라고 신앙고백을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만’ 01 
아직도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 
이시지 결코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아만’ 
이 ‘엘리사’ 에게 본국에 돌아가서 자신의 왕을 모시고 ‘Of람’ 나라 최고의 신， ‘림몬’ 당에 들어가 
서 몸을 굽히는 것을 용서하여 주기를 간구한 것이었다 림몬1 은 ‘하닷’ 또는 ‘바알’ 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셈족들은 림몬 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서 농작물의 풍성함을 가져다준다고 믿 
고있었다 

이 세 가지 요청에 대하여 ‘엘리사 는 단지 “펑안히 가라" (왕하 5:19}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아만 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것일까?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모두 허락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나아만’ 은 그의 상관인 왕보다도 ‘엘 
리사’ 를 신뢰하는 종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가 경히 여기던 ‘이스라엘’ 
과 더럽게만 보이던 ‘요단강’ 이 이제는 흙이라도 가지고 돌아가야 할만큼 중요한 곳으로 생ζk하 
게 되었다 또한 그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 

백할 만큼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미 용서를 구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나아만’ 의 모습을 바라보던 ‘엘리사’ 는 “펑안히 가라”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었을 것이 
다 ‘엘리사’ 는 자신을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나아만’ 의 신뢰심을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말로 묘헌한 것이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만국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믿는 이방의 군 
대장관까지도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리고 작은 여자 
아이를 힘한 환경에 처하게까지 하셨고，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이방에 퍼지도록 하는 일에 선구 

자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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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OF 
CHRlSTlAN 

(2 Timothy 4:1"'5) 

"I solemnly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 esus, who is to ‘judge the 
Iiving and the dead, and by Hi남 

appearing and Hi낯 kingdom: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great patience and instruction.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ι. but [wanting] to have 

their ears tickled, they wil/ 

accumulate for themselves 
teachers in accordance to 

their own desires; 
and wi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wil/ turn 

aside to myths. 
But you, be sober in all things, 

endure hardship,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fulfil/ your’ 

min쉰try. " 

*2! 흥헌 

I n tO때s message Palll g i ves a solemn charge to 

Timothy , a soldier of Christ. He tell s him , “ 1 solemnly 

charge yOll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llS, 

who is to jlldge the Iiving and the dead , an 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v. 1). These words indicate 

the extreme serioll sness of Palll ’ s commllnication. He 

wants Tim ot hy to really p ay attention here . Th e 

s ig nifi cance of what he's abollt to say is so criti cal , 

crllcial , and centra l. His declarat ion is li ke a dying man ’s 

last words . From all hi s li fe experiences, Palll wants to 

give Timothy a great trllth. When yOll look at Palll ’ s life 

yOll can see the many conflicts and deep involvements he 

endllred. He killed Stephen , persecllted Christians , and 

then received beatings, stoning, and starvat ion from the 

Pharisees because of his faith. After all thi s sllffering, he 

earnestly commands Timothy to “ preach the word". We 

don ’ t know if he had one week 0 1' one month left to li ve 

before he wrote this letter. We do know that he knew he 

was going to die, “ For 1 am already being pOllred Ollt as a 

drink offering, and the time of my departure has come"(v 

6). ln hi s last efforts , Pa ul really explained to hi s lovely 

disciple Timothy the Christian life. 

The Chri sti an life is a life of conflic t. In front of God 

and Jeslls Chri st, Palll solemnly charges soldiers of Christ 

(Chri stians) to preach the word . ln this world Christians 

stand Ollt; a ll other people are like lions in a lion ’ s den 

Satan wa nts to completely drown or swa llow up ollr 

tes timony. Pete r con fesses from hi s C hri s ti a n life 

expenences to “ Be of sober spirit, be on the alert. YOllr 

adversary, the devil , prowls arollnd like a roaring lion , 
seeking someone to devour"(l Pet. 5:8). lndeed, we have 

enemies all over the place . They ’ re like hllngry li ons, 

looking for lIS all the time, and waiting for any chance to 

pOllnce on lIS. Peter sincerely warns us to watch Ollt fOl 

them. Too many Christians think that once you become a 

Christian your life will be carefree and fl owery blessed 

They think they ’ 11 beco me great leaders, res pected by 

everyone , and appreciated . It ’ s not trlle- lt ’ s a li e. 

That’ S not the Christian life. The Christian life is fill ed 

with conflic t. The Son of God, the Mi ghty King, came to 

thi s ea rth a nd eve ryw he re He went He ex pe ri e nc ed 

sllffering and perseclltion. He didn ’ t even have a place to 

lay Hi s head. Jeslls told Hi s discipl es , “ Go; behold , I 

send yOll out as lambs in the midst of wolves"(Lk. lO :3). 

That ’ s thi s world. Please believe, my dear friend , that 

thi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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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life. Jeslls will enable yOll to fight against the 

fear and horror of thi s world. Make use of your God 

given gifts , don ’ t hide them in fear, “ And 1 was afraid , 
and went away and hid your talent in the ground"(M t. 

25:25). Are you doing this? If you believe in Jes lls, He 

will work with yOll and yOll will never fa il. 

The Christian life is a joyful li fe. When Peter and the 

apostles were beaten becallse of their faith , they rejoiced 

that they had been considered worthy to suffer shame for 

Je sus ’ name(see Acts 5 :4 1). Even thollgh they had 

experienced sllffering and shame, they went on rejoicing 

Why did they rejoice? They considered it worthy to 

suffer for Jesus. If you really practice your faith yOll will 

sll ffer bllt deep down inside yOll wi ll have joy. YOll will 

have joy becall se yOll didn ’ t compromise, yOll took the 

cross and were loyal to Jesus Christ. The Bible clearly 

tells lIS, “ YOll cannot drink the Cllp of the lord and the Cllp 

of demons; yOll cannot partake of the tabl e of the Lord 

and the table of demons"( 1 Cor. lO :21 ). The world calls 

yOll to itself with man y diffe rent enticements , like a 

bealltiflll job and lots of money. lt doesn’ t want yOll to go 

to chllrch on Sunday . It wants yOll to serv e wealth 

Many people fall victim to its whims, that’ s why they 

have no peace inside. Jeslls says, “ Behold, 1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r wi ll come in to him and will dine with him, and he 

with Me"(Rev. 3:20). Jeslls will live with you and eat 

with you. He will do it. The world call s yOll away to 

death bllt Jes ll s call s yOll to life. If yo u don ’ t practlce 

your faith yOll can ’ t hear Hi s voice. If yOll practice yOUl 

faith you will hear His voice and He will be with you in 

everyway. That’ s the Christian life. Until yOll practice, 
yOll won’ t know 이. feel this great peace. Palll and Silas 

knew thi s peace. After they were beaten and impri soned, 

they bega n “ pray ing a nd s ing ing hymns of praise to 

God"(Acts 16:25). How can thi s be? Can yOll do it? Yes, 

with Jes ll s there is wonderflll , gloriolls peace a nd 

astollnding joy! 

Christ ip.n life reqllires givi ng. Chri sti ans understand 

that Jes lls gave all Hi s body for them , all Hi s love. They 

know He is the bread of life(see Jn. 6:48). Through His 

death and res urrection they receive eternal life, eternal 

peace, eternal victory. We have to share God ’ s blessings 

and g rac e with ot he rs . Tha t' s why in tod ay ' s Bible 

message Palll calls on Christians to “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llt of season" . That’ s the life of a 

Christian . That’ s the way we give. 

What does it mean “ in season and Ollt of season" ? In 

season refe rs to those with hearts in chllrc h ready to 

li sten. Ollt of season co ncerns the pl aces where the 

Gospel is not talked abOll t. Wherever you go, it doesn’ t 

matter where yOll go, yOll have to preach the Word. That 

is the eternal blessing. Don ’ t waste time talking abollt 

nothing, like philosophy and other sllch stll ff, only talk 

abollt God ’s grace and judgmen t. Talk abollt this stuff 

“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 ure sOllnd 

doctrine; bllt wanting to have their ears tickled, they will 

accllmlllate for themselves teachers in accordance to their 

own desires, and will tllrn away their cars from the trllth 

and will rum aside to myths"(vv . 3-4). Stay focllsed on 

the Gospel. Make the time, make the condition, make the 

environment favorable to preach the word 

Chri sti ans can ’ t be self ish. If they become selfi sh 

they cannot preach the word. Selfishness and Christianity 

don ' t mix. Whoever is selfish is not a Christian. When 

you deny yOllrself then you are a Christian. “ B lI t yOll, be 

sober in all things, end ure hardship,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flllfill yOllr mini stry"(v. 5) 

Palll trllly dedicated hi s word 10 Timothy, and also 10 

yOll and 1. Solemnly he talked 10 him, and the Spiril 10 

us, in fro nt of God and Christ Jeslls, “ who is to judge Ihe 

li v ing and Ihe dead , and by Hi s appearin g and Hi s 

kingdom" , abollt the Chri sti an life. Amen . μ 



제707호 

그리흔훈씬으l 
길암 

(담휴 4:1-5) 

“하나님앞과산자와 

죽은자를심판하실 

그리스도예수앞에서 

그의나타나실것과 

그의 나리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말씀을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오래참음과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랴. 

때가이르리니시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야니하며 

귀가가려워서 

자기의사욕을쫓을 

스승을많이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받으며 

전도인의일을하며 

네직무를다δ바” 

깅성관목사 

주민흥헌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권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실싸가야 

힌다는 엄중한 책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축 

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칠)라고 권띤합니디 . 이 밀은 비울의 의사전달 

에 있어서 가장 진지한 심각성을 나티내는 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말에 진정으로 귀기울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울이 전하 
려는 중요한 의미는 매우 비평적이고. 혹독하며 핵심적인 것임니다 본 
문에 나타난 그의 선언은 마치 죽어 가는 사람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바 

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경험에서 비롯된 위대힌 진리를 디모데에게 

진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비울의 생애를 바라볼 때， 그는 많은 충 
돌과 사건 속에서 견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때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했으나， 후에는 그의 믿음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매를 맞고， 돌에 맞았으며 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 
윷은 복음으로 인히여 모든 고닌을 딩힌 뒤에， 디모데를 향히여 열정적 
으로 멜씀을 잔파하라 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사도 비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살수 있는 날을 한 주를 남겨놓고 있었는지， 한 달을 남겨놓 
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자신에게 죽음이 임빅F해 있다는 사 

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 i관저1외 같이 벌써 내가 부 
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끼웠도다’ (6칠) 비울의 미지막 수고로서 

그는 진실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였습 

니다 

세상과투쟁하는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의 삶입니다 하니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비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히라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엄 

격한 직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띄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사림들은 사자굳에 있는 사자 

와같습니다 사단은우리의 신앙고백을완전히 짐식시키거나삼켜버리 

고 싶어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인생 경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 

루 다니며 삼킬 지를 잦나니"(벤전 5:8). 참으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원 
수를 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자와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 

이서 우리에게 갑자기 달려들 기회를 노리는 그런 사자 말입니다. 그래 
서 베드로는 진지하게 그들을 조심히라고 경고힘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들이 그리스도인은 근심 없고 화시한 축복을 받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거나 모든 사림들에게 존경 

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밀녕l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디 그리스 
도인의 삶은 투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디 이 땅에 오신 하니님의 아들， 

위대하신 왕은 어디로 가시든지 고닌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머 
리 둘 곳조차도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회를 보냄이 어린 %딸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 

다’(녹 10:3)‘ 이러한 곳이 바로 이 세싱입니다. 시랑히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갑자기 ~아채 기-러고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이 세상과 불회{不和)힌 곳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받는삶 
예수께서 우리에게 밀씀하십니디 ‘나는 너회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 

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 
5:39).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담후 2:3). 이런 행동들은 진실로 세상의 삶 
의 방식과 투쟁하는 것입니디 그러니 많은 교회의 지도지들이 위대해 
지고， 정치적이며， 만족을 누리파 핸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띤 그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될지도 꼬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샤 그 

러한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서 믿음으로싸웅을싸워야만합니다 세상과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 

분은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 
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 
책하며， 경계하며， 권히는 일을끝까지 감당해야만합니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세상과 투쟁하며 사십니까? 비울은 말했습니다， 

‘행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인에서 기진 바 너희에게 대힌 

니의 자랑을 두고 단언히노니 나는 닐마디 죽노라?'(고전 15:31) 비울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민일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의 
힘으로 행하려고 노력한다띤 여러분은 실패할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 

분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른 

디면， 여러분은 최후에는 승리힐 것입니다 주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 
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시랑히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실천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죽고， 성령께서 0:]러분 안에 살게 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1 비울은 매일같이 

위험힌 삶을 실뱃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죽었고， 그 끼닭에 그리스도께서 그 인에 시실 수 있었습니 
디 그것이 비울이 고난받은 이유입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가장 우선적 
인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두려웅과 공포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시를 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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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십시오 두려움으로은시를숨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 

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니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 

나이다ψr 25;25).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하십니까? 만일 예수를 믿으 
신다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결코 실패히­

지않을것입니다 

참된명안을누리는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이 가득한삶입니다. 베드로와사도들이 그들 

의 믿음 때문에 매를 맞았을 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것을당연히게 에기며 기뻐했습니다(행 5:41). 비록그들이 고난이나수 
치를 경험했을지라도， 그들은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그들은 여l수를 위한 고난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실천한다면， 고난받더라도 내 

면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 
고 예수께 충성히며， 세상과 타협히-지 않을 때， 깎된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죠벼| 

치 못하리라‘’(고전 10:21) 이 세상은 여러분이 탁월한 직업이나 많은 돈 
과 같은 이러가지 매혹적인 것들로 끌려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것들은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 

러분을 향해서 재물을 섬길 것을 부추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덕스러 
운 마음 때문에 희생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내면에 평강이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띤 내가 그에게로 들어기­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이 예수께서 여러 

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입니디 주께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멸망으로 나아오도록 초청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생명으로 초청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띤， 주 

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믿음을 실천힌다 
띤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며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모든 길을 
동행하실 갓입니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실천할 때까지는， 이러한 놀라운 평강을 깨닫거나 느끼지 못할 것입니 

다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평강을 일맛F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후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니님을 찬미.，하였습니다(행 16:25). 어 
떻게 이렇게 힐 수 있었습니끼? 여러분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깨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띤 놀랍고 영광스러운 평강과 말할 수 없 
는기쁨이있습니다. 

베푸는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베풀어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께서 그들을 위히여 자신의 몸과 모든 것과 전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 

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 
실을 압니다(요 6:48).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과 영원한 평강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성 
경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호「하여 “1일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 

든지 못 얻든지 항싱 힘쓰라’고 말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베푸 
는삶을말합니다. 

말씀만을전하는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히는 것일까요? 때를 

얻든지’ 라는 빌은 교회 인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때를 못 얻든지. 라는 것은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과 같은 장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그 
가는 곳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진해야 

만 힌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칠학 또는 다른 쓸데없 

는 소리， 즉 아무 것도 아닌 것들을 논의함으로 시간을 닝비하지 마십시 
오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심핀에 대하여 밀Fδ}십시오. 성경은 이 쓸데없 

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꽤가 이르리니 시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쳐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3~4절)‘ 복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말씀을 전할 시간을 만드십시오. 말씀을 전하기 위 
한 상황도 만드십시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유익한 환경도 만드십시 
오 

이기적이지 않은삶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 

이 된다면， 그들은 말씀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과 그리스도 정신 
은 절대로 함께 섞일 수 없습니디 누구든지 이기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인이 아닙니다 여리분이 자신을 부인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 
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히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 
며 네 직무를 다하라’ (5절). 

언제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삶 
비울은 진실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비울은 엄숙하게 디모데에게， 성령께서는 오 
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념 앞과 산 
자와 죽은 지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의 나리를 두고 엄히 멍하노니” 아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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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독점극7 f-'안합)단의 몇분， 즈E;t{llf과 하찌꺼f 

1 자신에 대애 간닫아게 소개때주세요 
저는 현재 CIS팀에서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스테판이고， 저의 아내인 라리사는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 5월에 몰도바에서 한국으로 왔고 저 

의 아내는 6개월 전에 왔습니다. 현재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라리사는 핸드 

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 ‘ 본인이 일고， 만난 예수님에 대애 살명때 주세요. 

저는 5년 전 뇌에 이상이 생겨 좌측이 완전 마비되었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가 
망이 없으며， 장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잃고 무척 힘들어 할 때， 라 

리사가 우연히 집에 있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니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라리사는 정말 놀라운 마음에 저한 

테 같이 읽자고 권했고 집에서 함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만났고，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나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도중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 

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머리 위에 놓인 무거운 짐이 없 

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옴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회개의 기도 

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정말 너무 기쁜 마음에 불편한 옴이지만 예수님에 대해 말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교회의 2층을 보수하는 공사를 해야승F는데 돕는 

사람을 찾는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걷기 조차 힘들었지만 돕고 싶은 맘에 자원 

을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물만이라도 가져다 주어도 된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런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저를 위해 기도를 했고 ， 2층 조차 걸어서 

오를 수도 없었던 저는 그 날 하루 종일 큰 망치를 들고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 

는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 중면 교외에 언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OH 말음때 주세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 경기도 가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이 되어 교회 
를 찾아 나섰지만， 러시아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 

해 기도하던 중 러시아어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회에서 주일마다 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버스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그 버스가 오는 시간과 

장소를 알았지만 그 버스는 몽골인들만을 싣고 가는 버스이기에 사람이 많으면 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 그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두 시간을 기다린 끝에 버스를 탈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4 전도때 본 경임이 있으면 말읍애 주세요‘ 

저는 현재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CIS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 

는 모습 그 자체가 전도이기에 늘 말씀가운데 살고자 노력하고 러시아어로 된 설교 

테이프를 구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구역 

예배를 드라고 있습니다. 라리사 역시 공장에서 전도를 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구 

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자신의 계왼이나 비전에 대애 말씀애 주세요‘ 

제가 맨처음 교회 버스를 타고 충현 교회 에 올 때부터 생각했는데 돈을 모아 봉고 

차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몰도바에 있는 저희 교회로 돌아가변 멀리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주일마다 봉고차로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현교회처 럼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엄정섭기재 

3차 단기선교에 즈음하여 

“오직 성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럼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 “오직 성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선교의 주체는 사람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다 선물은 더더욱 아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 

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기도함으로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 많은 계획과 준비로 선교를 시ξh하지만 선교현장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과는 다른 

선교를 하고 올 수 있다 노방전도를 열심히 준비했으나 일대일 전도만 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또한 이미용을 준비했으나 어린이 사역만 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고 내게 성렁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행동했는가이다 베드로와 스 

데반도 성렁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다(행 4:8; 6:10) 빌립은 성렁에게 이끌리어 내시에게 
나아갔다(행 8:29) 사도행전 9장의 성도들도 성령의 위로로 선교하였대행 931) 베드로도 성령 
의 감화로 선민의식을 뛰어 넘어 선교에 임하였대행 10:34-35) 바나바와 바울도 성령의 보내심 
을 받아 선교의 길에 임하였다(행 134) 이렇게 볼 때 선교는 성렁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렁행전이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성렁님의 임하심과 권능을 받아 성 

렁님의 인도를 따라서 새로운 선교행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선교 전략이나 준비도 성렁 

보다 앞서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효H二f.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마음대로 일하시도록 우리의 생각 

을 드리는 것이 띨요할 뿐이다 

성령의 권능은 선교의 동력이다 -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결코 선물로 선교하지 않는다 1차와 2차에서 경험했듯이 선물은 선교의 문을 막아 두 

고 선교현장에 거지 근성만 심을 뿐이다 사도들은 선물이 아닌 권능’ 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 

(행 4:33). 스데반의 순교적 선교행전의 비밀도 이 권능’ 01었대행 6:8) 사마리아를 뒤집어 놀은 
빌립의 선교의 동력도 권능’ 01었대행 8:13) 선교 역사는 권능의 임재를 동반하였다 성령의 권 
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게 하고(요 1526) ‘예수를 주라 시인’ 하게 한대고전 12:3) 그러 
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이다 자기중심적으로 선교를 계획하거마 세속에 물 

든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떠나지 못해 인간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 

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선교는 보내는 자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증인인 우리는 보내는 자의 뜻을 따를 때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단기선교의 사 

활은 증인들의 바른 선택에 있다 선교의 여정은 모든 신실한 복음의 동지들이 그랬등이 조롱 
위협 채찍질 결박 환란 투옥 순교 파선 독사에게 물림 시기 모힘 오해가 있을 수 있 

다 선교하면 할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마귀가 발악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를 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회개하고 성렁님을 체힘하고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 

다 보낸이의 뜻을 말씀으로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공예배 시 

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닫도록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3차 단기선교가 11월 11일부터 12원 30일까지 107H국에 28팀 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에 

도 2003년도 1월에 파송될 팀이 구성되어 준비 중에 있다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삼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의 일생에서 주님이 기억해 주실 일이 있다면 선교하고 전도한 것 아니겠 

는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권능으로 나아 

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영흔들을 가슴에 뭄고 눈물로 기도 

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돌아오자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감 

사하자 

(이증절 목사 - 선교위원회지도) 

이번주 출발마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우즈베키스탄 

4교구 단기선교단η1월 19일-27일) 

안그렌 지역과 외곽농촌 지역 

안그렌 농촌마을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2 모든 단원들에게 담대호k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소서 

3 단원들의 안전과건ζL을 지켜주소서 . 

關l 스리랑카 ’ 훌‘11 8교구 단기선교단(1 1월 19일-27일) 
웰라왈라， 하푸타레， 반다라웨라， 엘라지역 

노방전도와 심방전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2 이미용 사역에 치중하지 않고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게 하소서， 

면재사역중인섣교단 

서
 
교
 
교
 
녁
 
교
 

부
 m 
K 

교
 n 

사역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불가리아 

불가리아 

날짜 

11월 11일(월 )-23일(토) 

11월 11일(월)-23일(토) 

11월 12일(화)-22일(금) 

11월 12일(화)-22일(금) 

*겨l속적으로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뷰하여 마음을모0'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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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혀， 쳐를 휠JSftt 혀11소서!” 

추진 희 (대학부교사) 

아침에 마태복음 27장을 묵상했습니다. 이 장은 인간 

의 죄악상에 대조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해줍 

니다 

먼저， 가릇 유다를 통해 윤리적 인간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를 뉘우쳐 대제사장들 

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만 받 

아들여지지 않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이런 결과 

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승F는 것은 스스로 죄를 뉘우 

치는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를 통해 자기 판단과 상관 

없이 군중에 이끌려 오판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를 몰랐기 때문에 하 

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 

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때리는 등 예수님을 더 악하 

게 조롱하고 모욕을 주며， 군중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갈수록 예수님을 

모욕하는정도가심각해집니다 

전 이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감히 그들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윤리적， 종교적 

인 모습，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심 ， 주님이 아니라 주변의 눈치를 보는 행동 등 

제 안에도 이들이 저지른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놀라운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동시에 휘장이 위에 

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죄악 

으로 가득 찬 인간은 아무도 그 사실(구원의 성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 해야 할 구원의 성취를 위한 축제를 자연이 대신합니다. 폭죽을 대신하여 바위 

가 터지고 음악을 대신하여 땅이 진통함으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녹 19:40)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 실현된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입을 벌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선포하지 않는다 

면， 자연들이 요동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는 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제게 큰 기쁨과 부담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아직까 

지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제 안에 주님의 자 

리가 더욱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 

야닌 것은 끊고 타협하지 않기를 

이 덕 용(LH학부 4학년) 

참으로 오랫동안 제 삶을 괴롭히던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 

트라는 오락입니다. 그 동안 이 오락때문에 매일같이 새벽잠을 설치기도 했고， 수 

업시간에 늦을 뻔 하거나 늦어서 지각처리가 된 적도 꽤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놈 

을 길들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도 했었고， 나름대로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함 

에 대해서 자책하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국 이 녀석을 떠나보냈 

습니다 어떻게 했냐구요? CD를 부셨지요.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신 

12:3)라는 말씀처 럼요 

하나님이 그것을원하시는것을진작에 알았지만교묘하게 무시했었습니다 “오 

락이 뭐가 나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나쁘지 오락은 나쁜 것이 아니야” 라고 스스 

로를 위안하면서요 이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드디어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 

렇게 간단하고 손쉬운 것을 왜 그 동안 미뤘을까? 물론， 저의 욕심때문이었지요. 기 

분이 참좋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읽었던 바알과 아세라상들을부쉬버리는장면같 

아서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전에 

즐겨듣던 가요테이프를 야구방망이로 때려부수던(정말로 때려부줬음) 때가 생각 

이 났습니다. 이젠 예수념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사랑과 보 
살펌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사단도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의 제안들 

을 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에겐 그것을 분별할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원한다면 그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 질질 끌려가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기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 14) 

예수께셰 주산 은혀! 
권 오 인 (대학부 4학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대학부 학생회 사역을 마치게 되어 참으 

로기쁜마음으로글을씁니다. 

저는 부모님의 인도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이른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 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하였지만 

예수님 이 누구신지 어 떤 일을 하셨는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마음 깊은 곳에선 받 

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충현 교 

회 대학부학생회에서의 1년동안의 사역을통해 저는복음을알게 되었고 예수님 

이 참된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게으르고 이기적인 아이였습니다. 집 에서 어머니께서 힘들게 직장을 다 

녀 오신 후에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걸 보시곤 치우라고 하셔도 잔소리로 여기고 변 

명하고 청소하지 않았던， 게으른 아이 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할 때마다 행위를 의로 여기고 자랑하고 싶 

은 마음이 들 때면 “인자가 옹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8)라는 말씀처럼， 예수 

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사역을 감당 

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회개했고， 수련회나 집회를 무사히 끝낸 후에 이 사역을 잘 

마친 원인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 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 

고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을 생각하며 회개했습니다. 

대학부라는 공동체를 섬기면서 끊임없이 나라는 죄인의 본성을 느꼈고 그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선물들을 주셨네요 선교에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대학부 안의 여러 믿음의 통역자들 

을 붙여주시는 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은 앞으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명령이라고 믿 

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를 언제까지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위에 죽으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를 사용하신 이번 1년 

이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놓1~1-f.칸 츄~， ()’흘 - 휴7’ 
지금까지 본 난에서는 성경에서 불려진 예수님의 이름들을 통하여 그분에 대하 

여 더 깊이 알아보았다. 그분은 기묘자로서 우리의 권태를 제거하시며， 모사로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하신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삶의 요구들을 

처리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완전히 의지하게 하시며， 평강의 왕으 

로서 우리의 모든 불안을 제거하신다. 우리의 보증으로서 모든 빚을 갚아주시고， 

어린양으로서 모든 죄를 사해주시며， 알파와 오메가로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은혜 

로， 영원히 책임지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름은 ‘존경받는 자’ 인가? 우리의 

이름은 ‘선생’ 인가? 우리의 이름은 ‘인격자’ 인가? 우리의 이름은 ‘세상에 영화로 

운 자’ 인가? 천만에 말씀이다. 우리의 이름은 ‘게으른 자 이며 ， ‘무지한 자’ 이고， 

‘의지하는자’이며， ‘싸우는 자’ 이고， ‘죽을자’며， ‘불안한자’， ‘빚진 자’， ‘죄 인’ 

이다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는가? 지금 바로， 주님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 

라.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기라. 

위선으로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그 다음 그에게 우리의 현재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그가 만드시 

기를 그에게 말씀 드리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바꿔주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 ‘의롭다 함을 받은 자’ , ‘천 
국백성’ , ‘전도자’ , ‘빛과 소금’ , ‘제자’ 등이다. 자，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자 

신이 존경받는 자라고 생각하는 단계인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단계인가? 하나 

님의 자녀로서 제자이며， 전도자인가? 이름은 자신의 상태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는 자는 당연히 제자， 전도자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몇 십 년을 하나님 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나 전도자의 이름에는 어울리 

지 않게 살지는 않는가? 그것은 불합리하다. 자신의 이름이 과연 무엇인지 끈질기 

게 생각해보자 
(권요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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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자 (녹 17:11-19) 

13교구김익환목사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주님께로 달려와 아뢰 

지만 평안해지면 기도에 뜸해 

지곤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다 진 

정한 영적인 축복은 평안 이후 

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념과 관 

계를 맺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 

문이다 

본문에서도 주님께 아렴으로 치유 받은 열 명의 문둥병자 중， 그냥 가버린 아홉 

명은 육신의 병고침을 받았을 뿐이지만 돌아와 감사한 한 명은 영혼의 구원을 얻었 

다. 그럼， 그냥 가버린 아홉 명의 문둥병자와 돌아와 감사한 한 명의 문퉁병자는 무 

엇이 다른 것일까? 그들은 믿음의 기준이 달랐다. 아홉 명은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병이 나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었기 때문 

에 자신의 일이 해결되자 끝난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한 명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 

쳐 주실 것을 믿었고， 병 고침을 받자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 그 한 명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는 것이다. 

다윗과 다니 엘 ， 사도들도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 

도 감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왜 불평하는가? 믿음의 중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 

문이다. 돌아온 한 문둥병자는 병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지만 나머지 아홉 명은 병 

의 나음만 보았다.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다윗처럼 ， 다니엘처럼 ， 사도들처럼 우리 

자신이나 환난 자체가 아닌 ，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보자. 

감사를금대접에 담아 올려 드리자. 

(권요셉기자) 

j 다올 주을’ EEf숭 .... .. ......... . 

383장 “환tf과 핍박 중에도 ” 

프레드릭 윌리엄 페이버 (Fredrick W. Faber, 1814-1863)가 1849년에 작시한 것으 

로， 히브라서 12장 1절의 “허다한 증인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찬송이다. 그들이 보 

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둘러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를 얻어 ‘인내로 

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허다한 사람들의 유산이다. 참형을 당한 바울， 몸에 무거운 돌을 달아 물에 빠져 순 

교한심포로사，불속에서 순교한폴리캅과같이 . 

1절 환난과 핍박 중어/도 성도는 신앙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겼l네 

2절 옥 중에 매인 성도나 앙심은 자유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즉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겼l네 

3절 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겼l너/ 인자한 언어 헝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겼l네 

부드러운 3박자인 이 곡은각각의 음마다가사를소리에 실어서 노래해야하며， 

각프레이즈(모두 4마디 씩으로구성되어 있음)는정확히 지켜서 노래한후숨을쉬 

도록 한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해 

야할것이다. 

(찬앙위원회) 

+앙효슬l 

7교구박수한 ~l(남39세)뇌신경 약물치료중입니다 믿음을회복하여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2교구 김영준 정도(남74세) 뇌근경색증으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건강이 빨 

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 4.교구김장영정도(남78세) 뇌경색으로몽이 마비되어 입원 중입니다. 건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정호 정도r남25세)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무릎을 수술했습니다. 

현재 다리와 팔 부위를 겁스 중입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길 가는 순례^tJ 중에서 
」 시펀 122편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명 

령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찬%빵은 우리를 만드셨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 

신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깜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행위를옳게 하는자에게 내가하나님의 구원을보이리라!'(시 50:23). 그러나우 

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 “별로 감사를 느끼 

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위선일 뿐”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느낌， 감정이야말로 믿을 것이 못됩니다 오직 드리고 싶다고 느낄 때만 예배 

한다면 예배는 아주 희귀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횡댄 좋은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판단의 보좌는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판단이란 어떤 것에 관한， 즉 사물이나 사 

태를 묘사하는내용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뭇대로 친히 집행하 

사， 바로잡고 해결하시는 결정 하나님의 말씀-을 돗합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 

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속 2:13) 하 

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전인격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새로워지고， 우 

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정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 

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 2:29). 

네 성 안에는 명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일상에서 항상 드리는 간구를 뭇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구해야할 평안은 무엇일까요? 평안은 하나님의 뭇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 없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불안해 보이고 무엇이든 든든한 것이 확보돼 있 

지 않더라도， 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뭇 

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집에서 ，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매순간이， 우리를 사랑 

하시는그의 섭리 하에 있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참자유를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인의 형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때뿐 아니라， 일상에 

서도 평안과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뭇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그의 여정을 계속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마옴에 쌓여있던 모든 궁 

금함과 욕구를 해갈(解펌)하여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상을 지내려고 합 

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부여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입니다. 즉 예배는 영적 존재인 우 

리가 우리의 영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뭇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가고자 하는 김고도 본질적인 

갈급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서 진실로 ‘'Àr-슴이 시뱃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펼 

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이 ‘주’ 를 찾기에 갈급하며，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시 42:1,2)? 
(다음주에 계속) 엄혜원 기자) 

과 .A.H까족을 소개압니다 

서만용 σ gF뭔쑥 부부를 소개합니다 

저는 가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자아가 강했는지 어떤 종교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만 

믿고 열심히 사업하며 살아왔습니다 단， 부모님에 

대한 생각으로 제사는 지냈지만， 개인적으로 유교 

가 나라를 망친 것으로 생각했고， 내세는 없으며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여기며 살았 

습니다 아내인 장원숙 성도가 92년도에 충현교회 

에 나와 학습을 받고 저를 전도했지만， 아내도 바쁘 

다고 교회를 지주 빠졌고 99년에서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아내가 제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열심히 권했고， 어차피 죽음으로 끝 

날 인생을 정 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합 

당하게 여겨져 교회에 나왔습니다. 본당 예배에서는 장엄함을， 새가족부 교육은 계 

획적이고 철저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인생의 죄 문 

제 특히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새가 

족부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특히 담임교사의 친절함이 기억에 남습니 

다. 신앙생활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한숙정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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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l구초청 펀도잔ttl 
한 성 민 (유년부 2과2반 ) 

유년부에서는 지난 1 0월 27일에 

친구초청 전도잔치가 있었다.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왔다. 우리 

들은 새 친구들을 축하해 주었고， 인 

형극， 마임， 성경 말씀， 성가대 찬송 
등재미있고즐거운시간을보냈다. 

친구들은 이젠 하나님의 복을 받 

고 믿음과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받 

았다. 기쁘다. 예수님을 믿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 천국을 가고， 예수님 

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지금도 
선생님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 

를하고계시다. 

이 세상은 원래 깨끗했다 그러나 

죄때문에 더러워졌다. 다시 깨끗해지 

려면 전도를 많이 해야 한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걸 좋아하신다 우리 할머니 ， 삼촌 

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할머니 , 삼촌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한다 우리 나라 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고 다른 나라 사람도 다 믿었으면 좋겠 

다 그래서 구원 받은 세계가 되게 해주세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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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18일(월) 
린시아 시(市) - 중국의 작끈 메카 

중국 북서쪽의 메마른 사막 안에 위치한 중국의 작은 메카 린시아 시(市) ! 소수의 

크리스천조차 린시아 시(市)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결과 린시아에 ‘주요 부족’ 이 오늘날까지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 

하고있다 

1. 하나님께서 린시아 시(市)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믿음 안에서 복음을 들고 갈 사람을 보내 
주시도록기도하자. 

2. 한족 사람들이 후이족과동시앙 무슬럼에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기도하자. 

11 월 19일(와) 
미국의무슬럼들 

현재 미국 전역에는 l ,2097H 이상의 모스크가 있고 ， 6백만에서 7백만 정도의 무슬 

림이 있다. 미국의 ‘무슬림 학생 연합’ 은 캠퍼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무슬림으로 

의 개종을 시도하고 있다. 
1 미국 교회가 깨어서 미국 무슬림에 접근하는 것과중보하는 것을 도전하도록 기도하자 

2. 대학 안에 무슬림이 영적인 갈급함이 자라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해 부르심을 받도록 기도하자. 

11 월 20일(수) 
마케도니아의무슬럼 

발칸(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에 있는 각각의 고유 종족들은 

불신， 선입견， 증오， 투쟁의 결과로서 다른 종족 그룹을 경멸하고 그들 자신의 권리 
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현재 마케도니아에는 4개의 주요 무슬림 민족 그룹이 있다 

L oJ-케도니아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핸 것처럼 민족 그룹 간의 적대감으로 나뉘 

어진 벽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재엠 2:14~1η. 

2.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무슬림들이 나라주변의 새로운 교회의 증대를 위해 열정적으로 자 

신의 새로운 믿음을 나눌수 있도록 기도하자 

11 월 21 일(목) 
민다나오 

필리핀 무슬림의 역사적 본향인 민다나오는 13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싫자 1t 
심 규호 (소년부진리9반) 

。리는 아적I 어리11 때문에 Sf찬식을 하지 못한다. 

에45 딛이 십자가 유l에서 tJ/~/ 7까지 말씀， 11앙증lgf이라고 한다. 

사람은 틀댄l하면 목이 마르다. 

여/수늠I께서는 십자11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섰다. 

로 af에서는 죄자으펀 십자11 헝뀔을 11혔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만 11했다. 

그런데 예수딛은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7뻐/ 못박히섰다. 

에수는l께서 너무나 gl틀었11 때문에 응l자11 $1에서 목 마르다고 하섰다. 

에4냄l께서는 아무 조l 없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는l의 아들이fl 예수딛께서 우리를 대flδf01 흘아11~/ ]WI다. 

에수 딛께서 이렇게 하슬l 이유는 아무]:f도 없다. 

그러나 딱 반 까지가 이유112'다. 

그];f은 하나는l의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딛으l 앵동을 이δH할 수 없다. 

하나담께서는 하나엮H거/ 없으fI 아들 에수담을 

왜 십자1f어/ 못박tJf1fl δ}섰슨지 g}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수 없다. 

또， 예수딛께서 ‘다이루었다’고 δ}성다. 

누듀든지 에수는I이 우리 죄를 $1째 

십자1f011 못믹빼 돌Olll~/ 갯을 맏으먼， 전무에 알 수 gI다. 

잔한 g을 tJH쳤}자 전국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조f11 그대로 2111 때문이다. 

이 모든 뮤윤l으l 및을 예수딛께서 만드fI ]:{이다. 

“대11 및이요 죠l리요 싱f멍이니 

우리는 다론 및로 11먼 지옥 11게 되고 더 이앙 갈 및이 없다. g}이 맡BF하다. 

우리는 에수딛께 듀윤l받있f11 때문에， 예수는I께 앙N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리펀 전도자들이 자신의 동족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 

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역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1. 각각의 필리핀 무슬림들이 진정한 복음을 지국어(엽國訊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를 위해서는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펼요하다. 

2. 무슬림 종족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복음을 들은 이들이 믿음과 

용기로살도록기도하자 

11 월 22일(금) 
알제리아의 호가토례그스 

1. 호가토레그스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현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도 

록기도하자. 

11 월 23일(토) 
민도의무슬림여성들 

인도에 있는 6000만 정도의 무슬림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1. 인도의 많은 무슬림 여인들이 하갈과 같이 ‘내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노라”라 

고 고백하고 증거하도록 기도하자. 

2. 인도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무슬럼 여성들에게 복음의 지혜와 이해로 접근 
하도록기도하자 

11 월 24일(주일) 
지도자들 

아프가니스탄의 국무총리 ‘하미드 카자이’ , 온건주의 무슬럼 정치가인 닐로파 박 

티아르， 인도네시아의 국민당 지도자 아메인 레이스， 팔레스타인 그룹 하마스의 영 
적 지도자이자 설립자인 쉐이크 암메드 야신 등과 같은 이슬람 지도자들에게도 복 

음이 필요하다 

1. 이들 지도지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선하고 합법적인 체계와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인정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이슬람 각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세워지도록 기도하자. 
인용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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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 장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18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에다니흘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19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베다니흘 

3 잔앙위원회 월례회 
일시 24일(다음주일) 16:00 
장소 찬양위원회실 

4 남녀전도부월례회 
일시 24일(다음주일) 15:15 
징소 전도위원회실 

5 권사 3지회월례회 
일시 20일(수) 수요l부 에배 후 

징소 영아부실 

남녀진도회 

1 바울 1지회월례회 
일시 23일(토) 18:00 
징소 교육관 204호 

2 바울 7지회월례회 
일시 김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407호 

3 바울 11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교육관 307호 
4 바울 1 3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유치부실 

5 바울 1 6지회월례회 
일시，오늘 교구모임후 

장소 복지관지하2충 
6 베드로 2지회월례회 
일시 19일(화) 19:00 
장소 우리소야 

7 베드로 6지회월례회 
일시 1 9일(화) 19:30 
장소 김영주 집사댁(우성@23-603 

n 421.9939) 
8 요한 17지회월례회 
일시 오늘19:00 
장소 이종훈집사댁 

(죽전 길훈2차 20J.l602) 
9 한나 1 3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갈헐리흘 
10 한나 15지회 월례회 
일시 18일(월) 13:00 
장소 통갈비탕집(교회서문쪽) 

11 한나 16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복지관지하2충 

12 에스더 1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신흔가정부실(교육관 204호) 
13. 에스더 2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 5:00 

장소 교육관 301호 
14 에스더 5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호산나실(본당 지하l층) 

15 에스더 6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교육관，01호 

16 에스더 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교육관애07호 

17 에스더 8;>; 1회 월례회 

일시 오늘 태신자 초청잔치 후 

징소 교육관 507호 
18 에스더 9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베다니훌 

19 에스더 10지회 월례회 
일시 2，일(다음주일) 15 00 
장소 교구오입장소 

20 에스더 12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복지관 2충 
21 에스더 1 3;>;1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킬빈흩 

22 에스더 15지회 월례회 
일시 18일(월) 10:30 
장소 서울대입구 전철역 2번 줄구 

23 에스더 16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복지관지하2층 

24 루디아 6지회 월례회 
일시 1 9일(화) 11:00 
장소 송파 한양@22.1107 

n 2202.7536 
25 루디아 7지회 월례회 
일시 19일(화) 11 :00 
장소 둔촌동대별식당 

26 루디아 9지회 월례회 
일시 26일(화) 11 :00 
징소 박순헤집사댁 

27 루디이 10지회 월례회 
일시 21 일(목) 11:00 
징소 장세복 집사댁(앙744.9064) 

28 루디아 12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구모임장소 

29 루디아 15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길렬리훌 

30 루디아 16지회 월례회 
일시 18일(월) 10:30 
장소 유정선집사댁 

후낀흥헌 제707호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충현중보의창 

(n031 .392.993,) 
31 마리 011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에추라기훌 

32 마리아 6지회 월례회 
일시 1 9일(화) 11:00 
장소 장혜선 집사댁(n423.5092) 

33 마리아 12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2:10 
장소 교구간사소회의실 

열세 

1 박영숙티교집시 
이재훈 성도의 모진 ， 1 6교구 평산구 
역 16일열세 8일장례 

2 이용섭 성도 
이회연 권창 부진 1 최규옥 집사의 장 
인， 1 3교구 김포l구역 / 9일 별세 ， 11 
일장례 

3 이재분성도 
김영호 집사 모진 ， 이경란 집사의 시 

모‘ 17교구 청솔 l구역 1 12일 별세， 
l에일장례 

4 서복희티교집시 
강철형 장로 장모， 왕인숙 권사의 모 

친 1 7교구 신갈구역 /1 2일 옐세‘ 1, 
일장려l 

5 김정학타교장로 
윤성철 장로 장인， 김경자 권사의 부 
진， 17교구 이얘2구역 1 13일 별세‘ 
15일 장례 

결혼 

1 장은석 군(장영환 서리집사 김재순 
권사의 아들 12교구)과 고진희 앙 
(고재홍 타교성도， 백경자 타교성도 
의 딸)123일(토) 15:00. 명동l. CI웨 
딩훌 n-53-6ω6 

2 이준호 군(이상한 써 정애회 씨의 
아들)과 조서영 양(조문형 성도 고 

임순 집사의 딸 1 ，교구) 123일(토) 
16:00 ‘ 논현동 래팡혜딩하우스 앙 
51 -.-0-。

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 모집부문 

3. 제출서류 
4. 서류제출처 

음항실(초보자도 가능 2. 자격 세려|교인 

자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fl' 552- 8200 

$션섯 용형-.쇠 

군복무 중인 영쩌|에게 성탄선물을 
군전도회에서는 성탄절의 기쁨을 
군 복무중인 형제들과 나누려 합니다 

가족 중 군에 복무중인 형제들의 주소를 군전도회에 
비지된 소정의 양식에 기입하여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압장연습 

매주일 진앙여빼 빼| ‘나^I렛’올에서 

2002년도 성탄절을 앞 둔 12월 20일 금요집회시간 
에 연합찬앙대가 한델의 패|시아’ 를 찬S딴}다 이를 

위하여 매주일 찬앙예배 후에 ‘나사렛’ 홀에서 연습 
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성도들께서 적극적으로 잠 
여해주시기 바란다 1교구 태신자 및 잃은 양 조정 전도모임 

일시 19일(화) 18:00-21 ‘00 
장소 ’ 메추라기홀(선교관 지하2층) 

3교구조정전도집회 
일시 오늘 14:00 장소 ‘ 아멘홀(본당 지하) 

11월교회주변전도 
여전도호1 : 20일 수요1부 예배 후 
남전도회 23일 14:30 나사렛흘 

5교구 교구모입 장소 변경 
일시 오늘 14:00 장소 본당지하1층호산나흘 

15대 인수집사 왼영 및 안수집사 부부 연앙모임 
일시 21 일(목) 18:00- 21:00 
장소 메추라기흘{선교관 지하2층) 

3 조현규 군(조정옥 씨， 이순자 씨의 
아들)과 이은선 앙(이상용 집사， 정 
육화 집사의 딸， 1교구) 123일(토) 
I}OO, 강남문화센타 

4 권성희 군(권영욱 씨， 박영분 씨의 
아들)과 신호수 앙(정옥순 집사의 
딸， 8교구) 123일(토) H:OO 중랑혜 
딩문화원 앙_32.9000 

주 소변경 

1 최대원 장로 서초구 잠원동 50번지 
롯데캐슬@105.804 n 534-4019 

2 전도진 집시， 징인주 집사 경기도 용 
인시 상현동 828 상현마을 쌍용@ 
212.2001 n031.276-2955 

3 흥시오 인수집사1 최현숙 권시 경기 
도용인시 상현동 867번지 서원마을 
금호베스트빌 506.180 1 n 031.264. 
7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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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κ1여、 - •• 여사。여 ~ {1앤 융듀} 상싱 → 

댄판판꾀 
구분 시간 ~~‘ 

오전 7:00 보」 단 u 

11 요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회1 외국。{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 얘외국어한1용역예에 본당 

v 오후3:00 본당 

(젊은이가 t리는예베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빼배 | 오전 11:00 11 오후 7ω 보」 다 ”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차량 

어스 오전 10:00본당앞출발 

어스 금요집회후본당앞출발 

기도원차량운앵.~목요전 l。이1 월화옥 요후 -:00 댐운정"'，실 앙중알)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 

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 

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 

여주소서.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흔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소유하게 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 

며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 

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 

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 

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 

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a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 
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 

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 

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층현에 속 
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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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통하 서광진 박인기 
선교위원징 7교구장 딩회서기 예배위원 교구위원장 」λ-미。7닝- 교구위원회 기획위원회 5교구 에H띠부 

윤인현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오정헌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예배위원징 세3교육위원징 구세부장 건축위원 3교구 대학부 17교구 신교위원회 9교구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여국근 김교성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진앙위원장 업인운영위원 8교구징 몽A써원징 15교구 11교구 4교구 14교구 16.교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옹시위원 종현기도원김 건축위원 1교구징 A빙부징 8교구 6교구 7교구 정년1부 10.교구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이하영 고광환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업인운영위원 진도위원징 기획위원징 1교구 외신부 12교구 13교구 11드。T닙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이종섭 최기홍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김시위원징 맥}부징 건축위원징 힐혈루O벤I~때징 싱례부징 소년부 :'E드。T닝 중등2부 중등1부 유년부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l 찬양감독 강임구 

15교구장 행정위원장 직능진도부장 건축위원 14교구장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l 여전도사 

긴축위원 신흔기징부징 선교위원 9교구장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원응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9교구 4교구 3it구 12교구 17교구 

제1교육위원징 딩회부서기 지렁뼈부징 소밍부징 제2교육위원징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입Of누영진S때징 O맨친엠징 새1택부징 정년2부징 봉A꿰원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7교구 16교구 14교구 2교구 11교구 

기브리영진$때g 실업인전도회징 에H떠부징 13괴구장 A맴국징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17교구 16교구 15괴구 19교구 

세1교육위원 제1교육위원 징번1부징 3교구징 진도위원 
l 단기선교사 강기엽 (스리링케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고제승 김영은 
l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스리링케 예배위원 여써위원 얘페위원 징년1부장 행정위원 
l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퇴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752 {jλ 。].01 청년2부 762 육점순 13 청년2부 이선옥(JJ) 

753 김민재 1 대학부 763 -까←、τ 。rλ 。4 15 장년2부 

754 장정호 2 청년2부 임향미(2) 764 이환의 15 대학부 남정숙(1 5) 

755 김선길 9 요한 765 박서영 19 에바다부 채경완(19) 

756 정재회 2 청년2부 이미주(4) 766 이정호 19 에바다부 

757 이경록 2 청년2부 이미주(4) 767 유재림 19 대학부 박연미(7) 

758 김순화 7 청년1부 박대근(7) 768 김효은 19 대학부 

759 박숙경 7 청년2부 우순성(7) 769 안민이 19 대학부 

760 배진성 13 청년1부 박명엽(10) πo 임미선 19 청년1부 

761 류금선 13 청년2부 이선옥(J 1) 771 차재원 19 청년1부 

양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립니다 


